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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1월 20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인천문화
예술회관

담당자
∙기획운영팀장 이동선 ☎420-2710
∙담 당 자 정수산나 ☎420-2736

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클래식의 미래!

인천의 젊은 음악인들을 소개합니다.
- 1.27. 인천시립교향악단 <2022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 -

인천광역시는 인천 클래식 샛별들의 축제, 인천시립교향악단의 <2022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가 이병욱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1월 27일

(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인천에 연고를 둔 잠재력 있는 젊은 음악인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협연자를 공개모집 했다. 

특히 재능 있는 연주자들을 모집을 위해 인천 거주자이거나 현재 인천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홈스쿨링 중인 학생들까지 응시자격을 

확대해 모집을 실시했다.

2차에 걸친 오디션을 거쳐 출중한 실력을 겸비한 인천의 젊은 아티스트 

3명이 선발되었다. 홍슬아(비올라), 박상혁(첼로) 그리고 홍서의(오보에)가 

그 주인공이다. 



- 2 -

<2022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는 인천시향이 이들을 시민들에게 소개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비올라를 전공하는 홍슬아는 음악저널 콩쿠르에 1위로 입상했으며, 

이번 무대에서는 호프마이스터의 비올라 협주곡 D장조를 들려준다.

음악춘추 콩쿠르에 2위로 입상한 홍서의는 금호 영 아티스트 오디션

에도 합격해 독주회를 앞두고 있다. 인천시향과는 모차르트의 오보에 

협주곡 C장조 K.314를 협연한다.

스트라드 콩쿠르 대학부 1위를 차지한 박상혁은 20세기에 작곡된 첼로 

작품 중 가장 비극적인 곡인 엘가의 첼로협주곡 e단조 Op.85를 연주

한다.

인천시향은 “금번 콘서트를 위한 오디션에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등 

전공자가 많은 분야보다 비올라, 바순, 오보에 등 다양한 악기군의 학생

들이 참여한 것이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제 첫발을 내딛은 이번 기획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젊은 인천 음악인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며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예들의 

빛나는 시작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향은 앞으로도 인천의 젊은 음악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수 

있도록 오디션을 이어나가며 다양한 음악적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인천시립교향악단 032-42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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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2022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

□ 일    시 : 2022년 1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람 료 : 전석 5천원(문화가 있는날 50%할인)

□ 관람연령 : 8세 이상

□ 공연문의 : 인천시립교향악단 032-420-2781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 / 인천시립교향악단

[붙임1] 

포스터 이미지 비올라 / 홍슬아

오보에 / 홍서의 첼로 / 박상혁


